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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층 중간쯤 벽에 붙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 

뒤로 계속  손님들이 들어 와서 이층 홀은 금새 꽉 차게 되었

다. 사방에서 스페인어가 들려 온다. 관광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확연하게 관광객으로 보이는 손님은 R과 나뿐인 

것 같았다. 이층은 나지막한 천정, 하얀 벽, 밤색 마루 바닥, 튼

튼한 나무 의자와 테이블 등으로 꾸며져 있어 실용적이면서 

편안한 분위기였다. 

우리 테이블을 담당한 웨이터는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은 

초로의 아저씨였다. 그는 구부정한 허리로 우리를 내려다보

면서 먼저 무엇을 마시겠냐고 정답게 물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이다. 나는 화이트 와인을, R은 맥주를 주문

했다. 웨이터 아저씨는 부지런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금

방 마실 것들을 가지고 왔다. 초록색 올리브를 가득 담은 하

얀 접시도 가지고 왔는데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한다. 

까사 루쵸에 오면 우리가 정통 스페인 음식으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먹어 보자고 계획했었다. 알고 있다고 

해 봤자 스페니쉬 토르티야(Spanish Tortilla), 감바스 알 아히

요(Gambas Al Ajillo) 정도였지만 간단한 것이라도 현지에서 

제대로 먹어 보고 싶었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메뉴는 한

참 읽어 보아도 무슨 음식들인지 알 길이 없어 그냥 아는 것

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토르티야와 감바스 알 아히요를 주문해 놓고 와인과 

맥주로 건배를 했다.“우리 마드리드에 와서 아주 잘하고 있

지?”“그럼, 엄마! 아주 잘하고 있어!”둘이서 자화자찬을 하

면서 접시 가득한 올리브 하나를 집어 먹었다. 정말 맛있다! 

스페인 올리브유가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올리브 자체

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전

혀 짜지 않았다. 쉴 새 없이 올리브를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

은 뭘 먹고 있나 살펴 보았다. 

테이블마다 와인 글라스가 보이고 또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었다. 수북한 감자 튀김 위에 계란 프라이 여러 개를(아마 

계란이 적어도 5-6 개쯤 들어 갔을 것 같다) 덮어 씌우 듯 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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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위에 노란 치즈 소스를 듬뿍 끼얹었다. 미국이라면 아침 

식사로 먹을 것 같은 음식인데 여기서는 저녁에 먹는가 보다. 

까사 루쵸 대표 요리인지 테이블마다 한 접시씩 놓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다들 저걸 먹는데 우리도 한 번 먹어 볼까?”호

기심이 발동해서 R에게 물었다.“엄마, 저거 먹고 나면 너무 기

름지고 배불러서 다른 음식은 못 먹을 것 같아.”맞는 말이다. 

게다가 그걸 한 접시 다 먹고 나면 동맥이 꽉 막힐 것 같았다. 

스페니쉬 토르티야와 감바스 알 아히요를 가지고 온 우리 

웨이터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그 요리의 이름은 후에보스 에

스뜨레야도스(Huevos Estrellados)라고 했다. 기회가 되면 다

음에 한 번 먹어 보기로 했다. 우리가 주문한 토르티야 역시 

감자와 계란이 들어간 요리이다. 두툼하고 둥글게 만든 토르

티야는 부드럽고 담백했다. 조그만 뚝배기에 탱글탱글한 핑

크빛 새우가 올리브 기름에 보글보글 끓으면서 나온 감바스 

알 아히요는 얇게 저민 마늘과 올리브, 파슬리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역시 담백하게 새우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야채가 먹고 싶어서 웨이터 아저씨에게 제일 인기있는 야

채 요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삐미엔토스 빠드론(Pimientos 

Padron)을 먹어 보라고 한다. 그것과 믹스 샐러드도 하나 달

라고 했다. 삐미엔토스 빠드론은 스페인에서 나는 토종고추

라고 한다. 금새 나온 요리를 보니 할라피뇨처럼 생긴 새파란 

고추를 올리브유에 빠르게 튀겨낸 듯했다. 역시 감자 튀김 위

에 수북이 얹어 왔다. 베어 물면 고추의 풍미가 가득한데 전

혀 맵지 않고 아삭아삭한 것이 굉장히 맛있었다. 우리는 빠드

론 고추 한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하얀 아스파라거스를 십자

형으로 멋있게 걸쳐 나온 샐러드 한 접시도 맛있게 먹었다. 재

료 고유의 맛을 최대한 살려 심플하고 먹음직스럽게 요리한 

까사 루쵸의 스페인 요리는 전반적으로 담백했다. 사람에 따

라서는 밍밍하다고 생각해 핫소스를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까사 루쵸 손님들 중에 핫소스를 음식에 뿌리는 사람

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핫소스 같은 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

다. 우리는 식성에 잘 맞아 맛있게 먹었지만 칼칼하고 개운

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맛에는 잘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